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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2026년 5월 15일(금)

● 찬송 .............................................. (600장) ............................................. 다함께
● 기도 .......................................................................................................... 가족 중에서
● 성경 ........................................ (고전 3:1~15) ....................................... 다함께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3:11)

● 묵상자료 ........................................................................................................... 인도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일을 
체험적으로 아는 ‘신령한 자’, 끝으로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1절)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을 믿어 거듭난 우리는 모두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
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나누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볼로
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할이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심겨 자랄 수 있도
록 물을 주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
라는 터 위에 지어야 합니다. 말씀과 같이 사람마다 금이나 은으로, 또는 나무나 풀로 집을 짓
습니다. 그 결과는 ‘불 시험’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불과 같은 시험에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야 합니다.

우리의 집은 불과 같은 시험에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져 있나요?

● 기도 ..................................................................................................................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와 같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충
만하여, 인생의 불과 같은 시험에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집을 짓는 자
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 다함께


